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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시세 60~80% 수준으로 

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,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정분양가는 

그 산출방식ᆞ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내일신문ㆍ중앙일보ㆍ뉴스1ㆍ파이낸셜뉴스 등, 12.1(수) >

◈ “사전청약 분양가 1억4000만원 … LH ‘땅장사’ 방관 말라”

◈ 경실련 “사전청약 25평 원가 2.8억 → 4.2억 분양” … 3기 신도시 차익 2.7조

ㅇ 경실련이 LH 사전청약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적정 분양원가는 882만～

1,615만원 수준이며, LH 추정분양가와 차액은 약 554만원 수준

ㅇ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

□ 일각에서 올 7월부터 시행해온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의 추정

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출방식과

그 근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

➊ 비싼 ‘분양가 거품’ 의견 검토

☞ 우선,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

상한제*를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,

   * 추정분양가 = 택지비(간이감정가) + 건축비(기본형건축비 단가적용) + 가산비

- 現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~80% 수준으로 확인되는바,

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, 대부분(16곳)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는 확정ㆍ공개되지 않은

상황으로, 제기된 조성원가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* 판단됩니다.

   * 또한, 조성원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변경 추가비용 등 발생 시 변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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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각에서 분석의 근거로 삼은 적정건축비 단가(6백만원/평)도 최근

SH 등에서 공개(‘20.11, 722~759만원/평)한 공사비 원가에 비해 과소

계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.

- 따라서, 이를 통해 現사전청약 추정분양가의 적정여부를 따지는

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

- 아울러,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기관은

조성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임대 비중을 35% 이상 확보하도록

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➋ 사전청약 대상입지(지구) 간 조성원가가 차이가 크다는 의견 검토

☞ 택지조성 비용은 지구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.

- 교통여건 등이 미흡한 사업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설치비용이 他

지구에 비해 높아질 수 있으며, 기존 토지의 이용상황ㆍ지장물 등

보상비 및 조성공사비가 다른 경우를 고려할 때 조성원가 편차가

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.

➌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주택유형 공급 필요성 검토
☞ 저렴한 초기비용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, 이익공유형ㆍ지분

적립형ㆍ토지임대부 등 소위 ‘공공자가’로 일컬어지는 주택도

3기 신도시 등지의 신규택지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추면서도,

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.

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공공택지기획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4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